
구역장�세미나

순종은�어떻게�하는�것인가?

✜ 말씀:� 마태복음� 21:1-7
✜ 찬송:� 213장,� 216장

아이스브레이크�타임� (내가�대통령이라면)

만약� 당신이� 이� 나라의� 대통령이� 되어� 무엇이든지� 한� 가지� 정책을� 만

들� 수� 있는� 권한이� 주어진다면� 어떤� 정책을� 만들고� 싶습니까?� 또� 그�

이유는�무엇입니까?� 함께�나누어�보십시오.

내가�만들고�싶은�정책은� ___________________________� 입니다.�

그� 이유는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� 때문입니다.

본문내용

오늘� 본문을� 통해서� 순종을� 어떻게� 해야하는지� 에� 관한� 성경의� 4가지�

지침을�얻습니다.�

첫째,� 순종은�잘�믿어�지지�않아도�일단�순종하는�것입니다.�

예수님께서는� 뜬금없이� 두� 제자를� 보내시며� 말씀하십니다.� “너희는� 맞

은� 편� 마을로� 가라� 그리하면� 곧� 매인� 나귀와� 나귀� 새끼가� 함께� 있는�

것을� 보리니� 풀어� 내게로� 끌고� 오라� 만일� 누가� 무슨� 말을� 하거든� 주

가� 쓰시겠다� 하라� 그리하면� 즉시� 보내리라”� 이것은� 선지자의� 예언을�

이루는�것입니다.�

제자들은� 예수님이� 말씀하신� 곳에� 나귀와� 나귀새끼가� 있을� 거라고� 믿

어지지� 않습니다.� 만약� 있더라고� 해도� 그것을� 풀어� 그저� 가져오면� 절

도가� 되는� 것� 아니겠습니까?� 주인이� 그� 옆에� 있을� 때� 현장에서� 잡혀

서� 도둑으로� 몰릴� 수도� 있습니다.� 또한� 나귀들의� 주인에게� 주님이� 말

씀하신�것� 같이� “주가� 쓰시겠다� 하라”하면� 주인이� 미친� 사람� 취급하지�

않을까�하는�생각도�듭니다.�

그러나�제자들은�믿어지지�않았지만�주님의�말씀대로�행하였고�말씀대

로� 이루어지는� 기적을� 경험하는� 주인공이� 되었습니다.� 순종은� 하나님

의� 계획을� 성취하는� 방식입니다.� 하나님의� 높고� 위대한� 계획은� 우리�

이성으로� 이해되지�않을� 때가� 많습니다.� 그래서� 우리가� 순종하기� 어려

운� 것입니다.� 그러나� 내� 이성으로� 이해할� 수� 없더라도� 주님의� 말씀에�

순종� 하십시오.� 당신은� 기적을� 경험하며�마침내� 합력하여�선을� 이루시

는�하나님을�발견하고�찬양하게�될� 것입니다.�

성경의� 예)� 가나의� 혼인잔치의� 물포도주� 기적,� 나아만� 장군의� 치유� 기

적,� 실로암못�순종�치유�기적(맹인)

둘째로,� 순종은� 자기의� 것을� 드리면서,� 포기하면서,� 손해� 보면서� 순종

하는�것입니다.

오늘� 본문에� 나귀들의� 주인의� 순종의� 모습이� 보입니다.� 그는� 자기� 나

귀와� 나귀새끼를� 주가� 쓰시겠다,� 하니� 거저� 드리는� 것입니다.� 나귀와�

나귀새끼는� 어쩌면� 그� 주인의� 재산목록� 1-2번일지� 모릅니다.� 그런� 것

을� 조건� 없이� 드릴� 수� 있을까요?� 물론� 그� 주인이� 메시야를� 대망하던�

사람이거나,� 예수님을� 따르는� 사람이거나� 하였을� 수� 있습니다.� 그럼에

도�불구하고�자기의� 것을� 내어�놓는�것은�매우� 어려운�일인�것입니다.�

그러나� 그렇게� 순종하는� 자들을� 통하여� 주께서는� 기적의� 역사와� 축복

을�주시는�것입니다.�



셋째로,� 순종은� 준비되지�않아도,� 힘들어도,� 억지로라도�부르심에�순종

하는�것입니다.�

오늘�본문에�나귀새끼는�누가� 타본� 일이� 없었습니다.� 즉� 길들여�져� 있

지� 않은� 것입니다.� 그렇기� 때문에� 그� 등에� 누군가� 탄다면� 등에� 앉은�

사람을� 떨구어� 트이려고� 몸부림� 칠� 것입니다.� 그리고� 자기� 마음대로�

이리로� 저리로� 갑니다.� 그러나� 순종하게� 되었고� 주님을� 태우고� 가는�

귀한�사역을�감당하게�되었습니다.

나귀�새끼는� 1)� 사람을�태울�준비가�되지�않았고,� 2)� 자원하는�마음도�

없었고,� 3)� 누군가를� 태우는� 일이� 즐겁지도� 않았습니다.� 그러나� 순종

하게�되었습니다.� �

예1)� 마리아� :� 예수님을�낳을�전혀�준비도�되지�않았던�요셉과�정혼한�

마리아.� 임신된� 것이� 발각되면� 죽을� 수도� 있었으나� 하나님의�뜻임으로�

순종.� 하나님의�아들을�낳았고,� 예수님의�모친이�되셨다.�

예2)� 사무엘� :� 어릴적에� 성전의� 불을� 맡음.� 아무것도� 모르고� 어머니의�

서원으로� 바쳐졌는데� 본인이� 원한� 것은� 아니었었지만� 순종� 했을� 때�

주님이�그를�만나주시고�지도자로�세워주심.�

예3)� 모세� :� 가고� 싶지� 않은� 애굽� 땅� 주님의� 뜻에� 순종하여� 가게� 됨.�

그들을�인도하는�하나님의�도구로�쓰임.

순종은�다� 준비되고� 하는� 것이�아닙니다.� 자원하는�마음이� 들� 때� 하는�

것도� 아닙니다.� 내가� 좋아하는� 것만� 하는� 것도� 아닙니다.� 주님이� 쓰시

겠다�할때�그�때가�순종할�때인�것입니다.�

마지막으로� 순종은� 말씀대로� 성취하는� 것이며,� 그러기� 위해서� 자기의�

영광,� 자존심을�내려�놓는�것입니다.�

예수님께서는� 성경의� 예언을� 이루시기� 위해서� 폼나지� 않는� 나귀� 새끼�

타셨습니다.� 예수님은� 우리를� 구원하시려고� 말씀대로� 이� 땅에� 오셨고�

말씀대로� 순종하셨습니다.� 하나님의� 말씀을� 성취하시려고� 자신의� 영광

을� 내려놓으시고� 전적으로� 순종하셨습니다.� 순종은� 그러므로� 내방식이�

아니라� 하나님의� 말씀대로� 하는� 것이며,� 그� 말씀을� 순종하기� 위해서�

내� 영광과� 자존심을� 내려놓고� 순종하는� 것입니다.� 그럴� 때� 주께서� 그

를� 통하여� 놀랍게� 일하시며� 스스로� 낮춘� 그들을� 높이� 세워주시는� 것

입니다.� 그리고�하늘의�큰�상급으로�복주십니다.�

2017년� 한해가� 지나가며� 2018년이� 가까이� 오고� 있습니다.� 주님께서�

하나님의� 나라를� 위해� 또한� 우리들에게� 복� 주시려고� 순종을� 명하십니

다.� 누구에게는�평신도� 지도자,� 또� 누구에게는�남/여전도회�임원,� 구역

장,� 교사� 등으로,� 또� 여러� 사역으로� 부르십니다.� 지금� 우리는� 어떠한�

말로� 주님의� 음성에� 답변하고� 있습니까?� 혹시� 순종하기에는� 주님의�

말씀이� 잘� 믿어지지� 않아서,� 순종하기에는� 내� 것을� 포기하고� 손해� 볼

수� 없어서,� 순종하기에는� 준비되지� 않아서,� 순종하기에는� 나의� 영광/

나의� 자존심을� 내려놓을� 수가� 없어서� 못하겠다고� 거절하고� 계시지는�

않습니까?�

�

예수님께서는� 우리를� 구원하시기� 위해서� 하늘의� 영광을� 다� 버리시고�

참사람이�되셨습니다.� 그리고� 고난의� 생을� 당하시고� 멸시와� 조롱과� 폭

력� 가운데� 결국� 십자가에� 못� 박혀� 죽으셨습니다.� 그리고� 3일� 만에� 부

활하셨습니다.� 이� 모든� 것은� 죄와� 사망과� 저주와� 지옥� 권세� 마귀권세

에서� 우리를� 구원하시려는� 하나님� 아버지의� 계획을� 이루시기� 위한� 순

종이었던� 것입니다.� 우리를� 사랑하셔서� 살리시기� 위해� 죽기까지� 순종

하셨던�예수님을�바라보면서�우리는�어떻게�답변해야�하는�것입니까?�

“...주의�여종이오니�말씀대로�내게�이루어지이다…”(눅� 1:38)�

은혜로운�찬양으로� (216장� � 성자의�귀한�몸)


